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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원장은 ‘정치감사’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

떤 역할을 해야 할지 숙고”하겠다며 개인의 정치야망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작년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원장에게 정치감사

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법적권한을 

넘어서며, 정치적 중립의무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로 최재형 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월성1호기를 표적하

고, 정치감사했다는 사실이 확고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즉각 최재형 원장에 대해 “충분히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며 영입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월성1호기 정치감사에 대

한 답례입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 대권야망으로 검찰 신뢰를 무너트렸다면, 최재형 원장 

사의표명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조계를 향한 국민불신을 더 악화시키

는 것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대권경쟁에 뛰어들기에 앞서 감사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국회도 검찰과 감사원 등 준사법기관 출신이 사퇴 후 

바로 정계진출을 할 수 없도록 법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정

치적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준사법기관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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